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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일 획득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의 심리학 모형의 다집단 분석*

 이 슬 아1)     표 소 휘2)     남 보 라3)     이 유 영4)     양 은 주†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의 심리학 이론(PWT)에서 제시한 괜찮은 일 획득 경로에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335명의 국내 청년 직장인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3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

자들의 평균 연령은 25.96세였으며, 그 중 남자는 94명, 여자는 217명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전체 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은 

괜찮은 일을 정적으로 예측하여, 모형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에서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

응성의 전체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 각각의 세부 간접효과 또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

응성의 이중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경제적 제

약이 일 자유의지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일 자유의지는 괜찮은 일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남성에게는 두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남성 집단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진로적응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진로적응성은 

괜찮은 일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여성에게는 두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일 자유의지가 경제

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를 매개하였고, 남성은 진로 적응성이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를 매개하였다. 이는 괜

찮은 일을 획득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진로 자원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괜찮은 일, 일의 심리학 모형, 청년, 성차,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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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부모에게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처음 독립하여 성인기의 삶에 접

어드는 때를 일컫는다(정옥분, 2015). 진로를 

정하고 발달 시켜나가는 것, 직업 세계에서 

자리 잡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청년

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정옥분, 

2015).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고용

률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

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 자리 잡

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

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

로 규정하고 있으며(청년기본법, 시행 2022년),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취

업 가능 최저 연령인 만 15세부터 29세로 정

의하고 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2021

년). 2022년을 기준으로 만 15～29세 청년 고

용률은 46.2%에 그쳤으며, 지난 10년 동안 

50% 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2022). 

이는 만 15～64세 인구의 고용률 68.5%를 훨

씬 밑도는 수치이다(통계청, 2022). 

  청년층은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직

률 또한 높은데,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

로 한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청년 취업자 중 56.8%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었고, 10년 이상 

같은 직장을 유지한 경우는 31.6%밖에 되지 

않았다(이주현 등, 2020). 이직 사유로는 작업 

환경 및 조건의 불만족이 23.6%로 가장 높았

으며, 적성이 맞지 않아서가 16.6%, 보수와 승

진의 이유가 14%로 나타났다. 즉 다니던 직장

의 환경,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이직 사

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4세 청년 3,224명을 대상으로 이직 경험

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청년

의 46%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두 번 이상 이직한 경우도 55.5%로 절반 

이상이었다(김기헌 등, 2020). 이직 사유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낮은 임금과 빈

약한 복리후생(23.9%)이었고, 직장 상사 등 부

정적인 근무환경(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등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경우 이직 의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김기헌 등, 2020). 

  과거의 진로발달 이론들은 흥미, 적성과 같

은 개인 내적인 요인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

고(Holland, 1997; Super, 1980), 청년기의 취업 

유예나 이직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 하였다. 예를 들어 Holland(1997) 이론에서

는 취업 유예나 이직이 개인적 특성과 직업 

환경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된다고 간주한다. 

생애진로발달을 다루는 Super 이론(1980)에서는 

청소년기 및 청년기의 탐색 부족으로 인해 자

기개념이 명확하게 발달되지 못하고 이로 인

해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

로 보았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의 진로 

발달 이론들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나 직무 만

족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김경미, 류승아, 

2019; 손영미, 박정열, 2020; Fouad, 2001). 그러

나 이러한 관점은 진로 장벽을 상대적으로 적

게 경험하는 주류 사회 구성원(예> 백인, 중

산층, 남성)의 진로 발달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나 제약

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Blustein, 

2006; Lent et al., 2000). 더욱이 지난 몇 십 년 

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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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유연화 되었고, 개인들이 평생 한 직

장이나 직무에서 커리어를 발달시키는 경우는 

드물어졌으며, 불안정하고 고용의 질이 낮은 

단기직, 계약직, 파견직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Standing, 2010). 이에 따라 앞서 연구 결과에

서도 볼 수 있듯(김기헌 등, 2020; 이주현 등, 

2020), 청년에게는 단지 흥미, 적성에 부합하는 

평생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정서적

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되고, 급여와 

휴식의 권리가 어느 정도 존중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선행 연구들

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를 양적

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계속해

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기헌 등, 2020; 김수

현 등, 2021). 

  최근 등장한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Duffy et al., 2016a)은 불

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 노동 환

경 속에서 개인들을 보다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제약들을 진로 연구에 포함

하고자 개발되었다. 일의 심리학 이론은 ‘괜

찮은 일’을 핵심 개념으로 포함하는데, Duffy 

등(2016a)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2008)가 제시한 바를 바탕으

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괜찮은 일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 

자유 시간과 휴식의 보장, 사회와 가족의 가치

에 부합하는 회사의 가치, 적절한 수준의 급여, 

의료 보장. PWT는 괜찮은 일의 확보에 경제

적 제약이나 사회적 소외 경험과 같은 외적인 

제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외적인 제약

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을 확보하는데 어떠

한 심리적 구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하고 있다. 또한 괜찮은 일의 확보는 

개인의 욕구 충족과 직업 만족, 삶의 질 향상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먼저 PWT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 경험(marginalization)을 최선두에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제약이나 사

회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지위(예>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등)를 모형 자체에 포함함으로써, 

그러한 제약 요인들이 괜찮은 일 확보에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명하고, 사회적 소

수자들이 괜찮은 일을 확보하도록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

리적 구인으로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와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을 제시함으로써

(Duffy et al., 2016a), 사회경제적 제약이 어떠

한 심리적 구인에 영향을 미쳐 괜찮은 일 획

득을 제한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경제

적 제약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자원을 제한하

지만, 반대로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 심리 개

입을 통해 심리사회적 자원을 구축함으로써 

괜찮은 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기 때

문에, 그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구인의 역

할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일 자유의지(Duffy et al., 2012, 2016a)

는 자신이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경제적인 제약이

나 사회적 소외 경험을 높게 경험할수록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폭은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

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일 자유의지를 다르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자유의지는 외적 

장벽과 겹쳐지면서도 구분되는 심리적 변인이

다(Duffy et al. 2016b). 한편 진로적응성은 현재 

또는 앞으로의 진로 과업에 대처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다(Savick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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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feli, 2012). 진로적응성은 관심, 통제, 호기

심, 자신감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관

심은 미래의 진로 과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통제는 주어진 진로 과업을 성취해내고자 책

임감을 가지는 것이며, 호기심은 여러 가능한 

기회들을 탐색하는 것, 자신감은 자신이 잠재

적인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를 의미한다. PWT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제

약이 적을수록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괜찮은 일을 가지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Duffy 

et al., 2016a). 

  Allan 등(2019)은 PWT 모형을 통해 성소수

자 정체성을 가진 성인들의 사회 계층(social 

class)과 사회적 소외 경험이 일 자유의지와 괜

찮은 일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높은 사회 계층은 일 자유의지를 통

해 괜찮은 일 획득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적 소외 경험은 일 

자유의지를 통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또한 사회적 소외 경험은 괜찮은 일 획득

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소외 경험인 이성

애주의적 차별은 성소수자들의 일 자유의지를 

저하시켜 괜찮을 일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괜찮은 일에 대한 부적인 직접 효과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Douglass et al., 2017). 이

주 노동자 집단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괜찮은 

일 획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유의

하였고, 진로적응성과 일 자유의지를 매개로 

괜찮은 일 획득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도 확인되었다(Kim et al., 2022). 국내 다

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각

된 진로 장벽이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괜찮은 일 획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등, 2022). 

  본 연구에서는 PWT를 적용하여 경제적 제

약이 청년들의 괜찮은 일 획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청년층 전반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년 

내부에서도 기존의 경제적 제약이 큰 사람들

은 괜찮은 일을 획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정미나와 임영석(2010)의 연구에 따

르면,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

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

다. 또한 경제적인 제약과 사회적인 소외 정

도는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부터 청년의 일 자

유의지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Duffy et 

al., 2021). 국내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은 일 자유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일 자유의지를 매개로 괜찮은 

일 획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민선, 백근영, 2021). 일반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

는 사회계층은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괜찮

은 일 획득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진아, 201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

은 경제적 제약이 클수록 일 자유의지가 제한

되고 진로적응성 역시 낮아져서 괜찮은 일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모형을  지

지하고 있다. 

  한편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한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의 진로 발

달 과정은 남성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지며, 

남성에 비해 더 큰 진로 장벽을 경험하고, 진

로적응성 발달에도 상대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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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고가 있다(문승태 등, 2012; 연규진 등, 

2013; Betz & Fitzgerald, 1987).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장벽들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

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상

황에서 진로발달과정에 성역할 기대를 통합

하는데 갈등을 경험한다(Kelly & Cobb, 1991; 

Silverman, 1990). 예를 들어 청소년기 여학생들

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학, 과학 등의 분야에서 남학생들과 비

슷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효

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yde & Kling, 

2001). 국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 인식 발달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은 직업적인 성 유형과 무관하게 남자 

아이들에 비해 높은 진로 포부를 나타내지만, 

성 정체감이 형성되는 후기 청소년기의 여학

생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

군에서만 높은 진로 포부를 나타냈다(유정이 

등, 2002; 황매향 등, 2003). 여성들은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진로 

장벽을 남성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진로 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

희 등, 2005). 한편 성인기에는 직업 세계에서

의 여성 롤 모델의 부재, 일-가정 병행으로 인

한 역할 과부하, 남성 중심적인 직장 환경으

로 인한 어려움이 주요 진로장벽으로 작용한

다(Fassinger, 2001; Guteck, 2001). 이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진로장벽들은 진로

선택의 폭을 제한하여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

고, 진로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대한 어려움

을 야기하여 진로적응성 발달을 저해한다(Shin 

et al., 2019). 

  이처럼 여성의 진로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진로 장벽은 경제적 제약에 더하여 추

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 사

회적 계층, 인종 등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

게 하는 여러 문화적 요소들이 한 개인에게서 

공존하는 경우 하나의 요소만을 가진 경우보

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김태선, 신주

연, 2020; Grollman, 2014). 따라서 여성은 괜찮

은 일 획득에 대한 경제적 제약 뿐 아니라 여

성으로 경험하는 제약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의 

발달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

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진로적응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들

(문승태 등, 2012; 조성연, 민경석, 2011)은 이

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조성연 등(2011)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하여 진로정체감

과 진로적응성에 있어서 더 낮은 수준을 나타

내었다. 이에 더하여, 송보라와 이기학의 연구

(2014)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은 

양상이 나타났으나,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관

계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진

로적응성 발달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구분

되는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

을 고려해야함을 보여준다.

  성별과 관련된 PWT 선행 연구들은 현재까

지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으로서의 소수자 경험이나 차별 경험이 

괜찮은 일 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소외 경험은 괜찮은 

일 획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일 자유의

지, 진로적응성은 괜찮은 일 획득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일 자유의지는 경제적 제약, 

사회적 소외 경험과 괜찮은 일 획득 사이를 

매개하고 있었다(England et al., 2020).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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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사회적 소외 경험으로서 성차별은 

일 자유의지를 감소시켜 괜찮은 일을 확보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Autin et al., 

2022; 이세란, 이기학, 2021; 박지선, 이은설, 

2022), 괜찮은 일은 성차별 경험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매개하고 있었다(이세란, 이기학, 2021). 

또한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경험은 괜찮은 일

을 완전 매개로 하여 이직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안진아, 2022). 추가적으로  여성에

게 우호적인 직장 내 분위기는 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 획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추가적

인 요인으로 나타났다(England et al., 2020). 반

면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낮게 지각한 상태에서 미묘한 성차별

을 경험할 경우 진로적응성이 저하되고 괜찮

은 일 확보에도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소영, 심예린, 2022). 이는 여성의 

괜찮은 일 확보와 관련된 외부적, 심리적 요

인들을 다양한 맥락과 요인 간의 관계 내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PWT를 기반으

로 시행된 질적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자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참

여자들은 진로 결정에서 성차별과 불평등, 사

회계층으로 인한 제약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회적 맥락에 대한 대처로서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전형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박숙

경, 이지연, 2020). 

  PWT를 여성에 적용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의 사회적 소

외 경험이 괜찮은 일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남녀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

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의 관계 및 이를 매

개하는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의 역할을 

성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

약이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

여 괜찮은 일로 이어지는 연구모형(그림 1)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연

구모형에 제시된 경로에 있어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청

년들의 괜찮은 일 확보에 경제적 제약이 미치

는 영향을 심리적 구인들이 매개하는지, 남성

과 여성 간에 괜찮은 일 확보 과정에 차이점

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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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

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기본

법에서 말하는 청년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

년은 최소 취업가능 연령인 만 15세부터 29세

이지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시 

자치법규 상에서는 상한을 만 39세로 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시행 2022년). 

대다수의 청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취업을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최저 연령은 만 

19세로 정하였으며, 청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포괄하여 상한은 만 39세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전에 타 연구에 참여하며 문자

와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사람들이었으며,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본 연구와 관

련된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하여 모집하였다.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퀄트릭스

(www.qualtrics.com)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온라

인 동의서에 동의한 참여자만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총 335명이 온라인 설문을 완료

하였으며, 그 중 결측치가 있는 20명과 40세 

이상의 참여자 5명을 제외하였고, 각 척도 점

수 또는 소척도 점수가 z 분포 상에서 절대값 

3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이상치(outlier)로 간주

하여 2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311

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21세에서 35세 사이에 분포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25.96세(SD=2.45)였다. 그 중 

남성이 94명(30.2%), 여성이 217명(69.8%)이었

다. 남녀 각 집단의 평균 연령과 유급 노동 

종사 기간, 학력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유급노

동 종사 기간이나 학력에는 집단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t=3.86, p<.01), 이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남(N=94) 여(N=217) t or 

평균 연령 26.76(SD=2.66) 25.61(SD=2.28)  3.86**

유급노동 종사기간

1년 이하 50(53.2%) 125(57.6%) 3.28

1～2년 17(18%) 43(19.9%)

2～3년 15(15.9%) 25(11.6%)

3년 이상 12(12.8%) 24(11.1%)

학력

대졸 79(84%) 184(84.4%) 1.51

전문대졸 15(16%) 30(13.8%)

기타 0(0%) 3(1.4%)

주 1. **p<.01.

주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또는 비율을 나타냄.

표 1.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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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경제적 제약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제약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Duffy 등(2019)이 개발한 경제적 제

약 척도(Economic Constraints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심리학 교수와 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 3인이 1차 번안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2

차로 전문 번역 기관에 감수와 역 번역 작업

을 의뢰하여 번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경제

적 제약 척도는 총 5문항이며 7점 척도(1=매

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한 경제적 제약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 삶의 대부분,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로 나타났다. 

  일 자유의지 

  일 자유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

(2012)이 개발하고 Kim(2019)이 한국의 직장인

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한 일 자유의지 척

도(Work Volition Scale; WVS)의 ‘자유’ 하위요

인 4문항을 사용하였다. 7점 척도(1=매우 그

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이며, 문항의 예시

로는 “내가 원했던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었

다”가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일 자유의지

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는 .66이었다.

  진로적응성

  개인의 진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하고, Tak(2012)이 

번안한 것을 정지은(2013)이 수정한 진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적응 척도는 관심, 통

제, 호기심, 자신감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하위 요인별로 각 6항씩 총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문항의 예

시로는 “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관

심)”,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통제)”, 

“선택을 하기 전 대안들을 탐색한다.(호기심)”, 

“일을 잘 처리한다.(자신감)”이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였으며, 각 하위요인

의 내적 합치도는 관심 .87, 호기심 .87, 통제 

.84, 자신감 .92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

  괜찮은 일의 획득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2017)이 개발하고 Nam과 Kim(2019)이 

한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한 한

국판 괜찮은 일 척도(Korean Decent Work Scale; 

K-DW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요인(신체, 정

신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건강관리 지원, 

적절한 보상, 자유시간과 휴식의 보장,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에 상응하는 조직 가치)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3문항으로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척도(1=매우 그렇

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안전)”, “나는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받고 있다(건강)”, “나

는 내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보

상)”, “근무일 중에 나는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다(휴식)”, “내가 속해있는 조직의 가치는 나

의 가족의 가치관과 부합한다(가치)”. 총 점수

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는 .82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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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안전 .75, 건강 .94, 보상 .73, 휴식 .65, 

가치 .93이었다.

분석방법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SPSS 25.0을 활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평균, 표

준편차, 상관계수, 왜도 및 첨도 확인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 합치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은 Mplus 7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런 다음 잠

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문항 수가 

적은 경제적 제약 척도와 일 자유의지 척도는 

각각의 문항을, 진로적응성 척도와 괜찮은 일 

척도는 하위 척도의 총점을 측정변수로 사용

하였다. 각 측정변수 별로 왜도와 첨도를 점검

하여 정규분포를 확인하였으므로, 모수추정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

해, 표본 크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외에

도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

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확인하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는 .08 이하, 

SRMR은 .10 이하(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간접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모수추정에 사용하였으며 

confidence interval의 95% 신뢰구간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의 성별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

단 분석에서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성립하는지 검

증한 뒤, 각 집단 간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에

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측정동

일성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

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 내에서 간접경로가 유의

한지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

하였고, 간접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김

수영, 2016). 

결  과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모형검증에 앞서, 집단 별로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남성의 경우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와의 상관이 유의

하지 않았으나 진로 적응성(r=-.33, p<.01), 괜

찮은 일(r=-.29,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

냈다.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며(r=.43, p<.01), 일 자유의

지, 진로적응성 모두 괜찮은 일과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r=.24, p<.01; r=.43, p<.01). 여성

의 경우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 진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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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 괜찮은 일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

다(r=-.14, p<.05; r=-.14, p<.05; r=-.24, p<.05).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 간에는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r=.39, p<.01), 일 자유의지와 진

로적응성 모두 괜찮은 일과 정적 상관을 나타

냈다(r=.35, p<.01; r=.26, p<.01).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

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남녀 집

단 모두에서 West 등(1995)이 제시한 정상분포

의 기준(왜도< , 첨도<)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매개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8개의 측정 변수

들이 경제적 제약,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괜찮은 일의 4개 잠재 변수들을 적절하게 구

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

(df=129, p<.001)=295.23, CFI=.94, TLI=.93, 

RMSEA=.06(90% CI[0.055, 0.074], p<.01), 

SRMR=.06로 측정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모수추정치의 표준화 계수는 .26 

～ .92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모두 유의

수준 .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인하고자 평

균분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

념 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를 검토하였

다. AVE는 0.5 이상일 때(Fornell & Larcker, 

1981), CR은 0.7 이상일 때(Anderson & Gerbing, 

1988) 측정 변수가 잠재 변수와 적절한 관련

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은 AVE=.75, CR=.94였고 진로적

응성은 AVE=.69, CR=.90으로 양호하였으며, 

일 자유의지도 AVE=.41, CR=.69로 기준에 

근접하였다. 괜찮은 일은 CR은 .63이었으나 

AVE은 .28로 낮았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AVE 값과 각 요인간

의 상관을 비교하였는데, AVE 값이 상관계수

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양호한 

변인 1 2 3 4 M SD 왜도 첨도

1. 경제적 제약 - -.14* -.14* -.24** 3.66 1.53  .07 -.67

2. 일 자유의지 .06 -   .39** .35** 4.66 .97  .03 -.29

3. 진로적응성  -.33**   .43** - .26** 4.01 .52 -.14 -.16

4. 괜찮은 일  -.29**   .24**   .43** - 4.63 .68 -.54 1.04

M 3.53 4.39 3.86 4.38

SD 1.60  .97  .53  .78

첨도  .21 -.23 -.10 -.10

왜도 -.73 -.22  .10  .50

주 1. 대각선 아래는 남자, 대각선 우측은 여자 집단에서의 결과를 나타냄

주 2. *p<.05, **p<.01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 간 상관(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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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AVE 

값의 제곱근 값과 각 요인 간 상관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경제적 제약과 진로적응성의 

  값은 모든 요인 간 상관보다 크게 나

타나 판별타당도가 양호하였으나, 일 자유의

지와 괜찮은 일의 는 다른 요인과의 

상관보다 낮았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괜찮은 

일 척도 중 적절한 보상과 자유 시간 및 휴식

의 보장은 표준화 추정치가 .28과 .26으로 표

준화 추정치가 .4 이상 되는 것이 좋다는 기

준(Wang & Wang, 2020)에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보상과 자유 시간의 하위 

요인이 다른 요인과의 상관이 낮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안

진아, 2019; 전소영, 심예린, 2022), 후속 연구

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해당 요인을 

유지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 

괜찮은 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df=129, p<.001)=295.23, CFI=.94, 

TLI=.93, RMSEA=.06(90% CI [0.055, 0.074], 

p<.01), SRMR=.06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가설과 달리, 경

제적 제약으로부터 괜찮은 일에 대한 직접 경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최종 모형에

서 제외하였다(=-0.13, p=.08). 최종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

(df=130, p<.001)=299.156, CFI=.94, TLI=.93, 

RMSEA=.06(90% CI [0.055, 0.074], p<.01), 

SRMR=.06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제약은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p<.05; =-.14, p<.05). 일 자유의지는 진

로적응성(=.41, p<.01)과 괜찮은 일의 획득

1 2 3 4

1. 경제적 제약  .38

2. 일 자유의지 -.24 .20

3. 진로적응성 -.12 .26 .34

4. 괜찮은 일 -.22 .48 .17 .14

주. 대각선은 AVE 값의 제곱근 값

표 3. AVE의 제곱근 값과 요인 간 상관

그림 2. 구조모형(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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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41, 

p<.01), 진로적응성 또한 괜찮은 일의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p<.01). 

  간접효과 검증

  경제적 제약이 괜찮은 일의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이 매개하

는지 살펴보고자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311)에서 무선으로 추출된 1000개의 

표본 추정치들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 경제적 제약

이 괜찮은 일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자

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의 전체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14, CI[-0.23, -0.05]),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에서 일 자유의

지(=-.08, CI[-0.15, 0.003])와 진로적응성(= 

-.04, CI[-0.09, 0.004]) 각각의 세부 간접효과, 

또는 경제적 제약-일 자유의지-진로적응성-괜

찮은 일로 이어지는 이중 간접효과(=-.02, 

CI[-0.05, 0.001])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표 4).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검증

  형태동일성 검증

  성별에 따라 구조 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 간에 요인

을 측정하는 지표변수들이 서로 같고, 요인 

사이의 관계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

일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모형 

적합도는 (df=259, p<.001)=441.02, CFI=.94, 

TLI=.93, RMSEA=.07(90% CI [0.056, 0.078], 

p<.01), SRMR=.07로 나타나, 구조 모형의 남

녀 집단 간 형태동일성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요

인 부하를 집단 간에 동일하게 설정하는 측정

단위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는 남녀집

단에서 형태동일성이 확인된 기저모형의 값

과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가 집단 간에 서로 

같다는 제약을 더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값

의 차이가 자유도의 증가분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검증함으로써 확인하였다(김수영, 

2016).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 차이 

값은 24.38, 자유도 차이 15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측

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조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성립을 확인한 뒤, 각 잠재변수 

간 경로에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경로 간접효과( ) 95%신뢰구간(CI)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08 [-0.15, 0.003]

경제적 제약 →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04 [-0.09, 0.004]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02 [-0.05, 0.001]

표 4. 전체집단(N=311)의 간접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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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구조동일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먼저 모든 경로계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완전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계수의 

동일성만 가정한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경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에서 차이가 있

는 지 살펴보고자,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뒤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

로계수를 동일한 것으로 제약하고도 모형 간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경제적 제

약 → 진로적응성,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의 집단 간 경로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각 집단

별 표준화 추정치와 유의수준은 그림 3과 그

림 4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집단 간 차이를 검

증하였다. 먼저 각 집단 별로 간접경로가 유

의한지 검증하고자 경로제약을 설정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에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

모형  df ∆ ∆df p

형태동일성모형 441.02 259

완전측정동일성모형 465.40 274 24.38 15 .06

완전구조동일성모형 483.28 279 17.88 5 <.01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469.29 275 3.89 1 <.05

경제적 제약 → 진로적응성 473.38 275 7.98 1 <.01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469.84 275 4.44 1 <.05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470.93 275 5.53 1 <.05

일 자유의지 → 진로적응성 465.71 275 0.31 1 .58

표 5. 남녀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그림 3. 남자집단의 표준화 회귀계수 그림 4. 여자집단의 표준화 회귀계수

 주. 굵은 선은 경로계수의 차이가 집단 간 유의하였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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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간접경로의 집단 간 차이를 Wald 

검정으로 검증하였다(김수영, 2016). 그 결과, 

남성 집단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획

득 간의 관계를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 반면

(=-.23, CI[-0.38,-0.07]), 여성 집단에서는 경제

적 제약과 괜찮은 일 획득 간의 관계를 일 자

유의지가 매개하였다(=-.13, CI[-0.23, -0.02]). 

그리고 두 경로 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였다(경제적 제약→진로적응성→괜찮은 일, 

B=-.13, SE=.05, p<.01; 경제적 제약→일 자유

의지→괜찮은 일, B=.08, SE=.03, p<.01). 추가

적으로 남성은 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 사이

의 관계를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26, CI[0.08, 0.44]), 여성은 매개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다((=.08, CI[-0.01, 0.1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의 심리학 모형(PWT)을 한

국의 청년층에게 적용하여 경제적 제약, 일 자

유의지, 진로적응성이 괜찮은 일을 확보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집

단 분석을 통해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진로

상담 및 후속 연구에서의 함의를 논하였다.

  첫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PWT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괜찮은 일에 대한 경제적 제

약의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와 진

로적응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은 괜찮은 일 획득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모형의 기본 가정에 부

합한다. 경제적 제약을 많이 경험할수록 직업

에서 선택의 자유를 낮게 인식한다는 결과는 

다수의 실증적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Allan et al., 2019; Douglass et al., 2020; Kim et 

al., 2022), 일 자유의지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

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역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김민선 등, 

경로 간접효과( )
95%신뢰구간

(CI)

집단 차이

(B)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 괜찮은 일
남:  .00 [-0.07, 0.07]

 .08**

여: -.13 [-0.23, -0.02]

경제적 제약 →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남: -.23 [-0.38,-0.07]

-.13**

여: -.01 [-0.05, 0.03]

경제적 제약 → 일 자유의지 →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남:  .00 [-0.08, 0.08]

.01
여: -.02 [-0.05, 0.01]

일 자유의지 → 진로적응성 → 괜찮은 일
남:  .26 [ 0.08, 0.44]

.12
여:  .08 [-0.01, 0.17]

주. *p<.05, **p<.01

표 6. 집단 별 간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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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ouglass et al., 2020; Kim et al., 2022).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소 혼

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적응

성은 괜찮은 일 획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김민선 등, 2022; 안진아, 2019; Kim et 

al., 2022), 경제적 제약이나 사회적 소외 경험

과의 관련성은 비일관적이었다(안진아, 2019; 

Douglass et al., 2020; Kim, et al., 2019; Kim, et 

al., 2022). 

  한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의 관계를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

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간접효과

는 유의하였으나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 

각각의 세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Kim et al., 2019), 

각 세부 경로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

일 수 있으며,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 간

의 높은 상관(r=.41)으로 인해 괜찮은 일에 대

한 각 매개 요인의 효과가 억제되었을 가능성

도 있겠다(Cohen, 1992). 한편 본 연구에서 전

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일 자유의지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였으

나 선행 연구들(Autin et al., 2022; Douglass et 

al., 2020)에 비해 강도는 낮은 편이었고, 다수

의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던 진로적

응성이 일 자유의지와 비슷한 수준의 관계를 

보였다(Autin et al., 2022; Douglass et al., 2020; 

Duffy et al., 2019, Kim, et al., 2022). 그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일 자유의지의 간

접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

는데, 그 이유는 다집단 분석 결과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에게서 괜찮은 일을 획득하

는 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한 경제적 제약이 

클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적 제약이 일 자유의지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경제적 제약

이 클수록 일 자유의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

지만, 경제적 제약이 진로적응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성은 높은 진로적응성

을 보일수록 괜찮은 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데, 여성은 진로적응성과 괜찮은 일 획득 간

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

성은 일 자유의지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을 확

보할 가능성이 크나, 남성은 일 자유의지와 

괜찮은 일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 

사이의 관계를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둘 사이를 일 자유의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집단에서의 결과는 일 자유의지

가 경제적 제약과 괜찮은 일간의 관계에서 매

개 역할을 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김민선, 백근영, 2021; Allan et al., 

2019). 선행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주로 여

성, 성 소수자, 다문화 청년과 같은 사회적 소

수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이 대다

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

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은 진로 

발달 과정에서부터 남성보다 진로 장벽을 높

게 인식하여 진로 포부를 조절하는 특성을 가

진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고용률

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상태로(OECD, 2022), 한

국 사회에서 여성은 진로 준비 과정에서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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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소수 집단이 경

제적 제약을 경험하고 괜찮은 일을 획득하는 

방식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사료된다.

  반면에, 남성 집단에서는 경제적 제약과 괜

찮은 일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 보다는 진로

적응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일반 대학생이나 성인 집단에서 진로적응

성이 괜찮은 일을 획득하는 데 유의한 매개 

변수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안진아, 2019; Kim et al., 2019). 진로적응성 

척도가 본 연구의 여성 집단뿐 아니라 대부분

의 소수자 집단에서 유의한 매개 변수로 보고

되지 않은 원인을 추측해보면, 일 자유의지 

척도가 소수 집단의 진로 선택 과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반면(Duffy et al, 2013), 진로적

응성 척도는 소수자의 진로발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범용적인 진로적응성을 측정하

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진로적응성

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에 따라 

진로적응성의 구성 요소는 유사하나 그 내용

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은

퇴자(Luke et al., 2016)와 난민(Wehrle et al., 

2019)을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을 질적으로 살

펴본 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진로적응성의 요

소로 통제(control)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

으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과 시간

에 대한 통제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반면 난

민의 경우에는 모국과 이주한 나라 양 지역에

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통제가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국내 경력 단

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은혜경, 김

창대, 2011)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중요한 진로적응성 요인으로 취업준비행동, 

가족설득 및 역할 조정, 일-가정 병행을 위한 

인지적 재구성, 목표의식과 현실적 자기이해, 

취업자신감 획득, 정서적 지지 요청과 역할중

요도를 고려한 직종선택 등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진

로적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정열, 손영미, 2016). 이 같은 점을 고

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진로

적응성은 특수한 여성의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종합하여 남녀 집단의 차이를 고찰하였을 

때, 남성은 경제적 제약이 직업 선택의 자유

를 제한한다고 느끼지 않지만, 여성은 진로 

장벽 자체를 높게 느끼는 특성 때문에 경제적 

제약과 일 자유의지의 관련성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기존의 진로적

응성 척도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진

로적응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제약은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진로

적응성이 여성과 달리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 수입과 같은 외체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송보라 등, 2014).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연구 및 임상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WT의 이론적 가정을 한국 

청년 집단에 적용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

였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실정에 적합한 진

로 상담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경제난에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한국은행, 2022). 

통계청(2022) 발표에 의하면 20대 청년층의 고

용률은 20년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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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진로 

이론에서 강조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현재 처한 맥락적 특성과 그 

안에서도 더 큰 제약이 예상되는 사회 계층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특수한 진로 과정을 세

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이러

한 상황과 제약들이 내담자의 직업 선택을 지

나치게 축소하거나 적응력을 낮춰 괜찮은 일

의 접근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

이 진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집단의 비교를 통하

여, 괜찮은 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의한 

매개 변수가 혼재되어 보고된 선행 연구의 제

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중요한 매개 변수가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상이하게 도출되어 

PWT 모형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와 실제 진로 

상담 및 지도에서 성별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특히, 진

로 상담자들은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

성들에게 경제적 제약이 그 자체로 일의 선택

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구조적 장벽임을 고려

하여 상담에서 우선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성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

발달의 중요한 심리적 구인으로 밝혀졌으나

(Savickas, 1997; Savickas, 2005),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집단이 괜찮은 일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에 선행하여 

일 자유의지의 폭을 점검하고, 일 자유의지를 

높이는 방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성별 집단을 

구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남성의 수가 적은 

것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다소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 동등한 비율의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가설을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WT는 기존의 진로 이

론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나 경제

적 제약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적으로 

제안된 이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고졸자나 전문

대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지 않다

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처한 개인들에게 본 연

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

되며, 본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 제약이 괜찮

은 일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

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본 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도서지역), 이직 경험, 전

공, 취업한 직종, 취업준비 기간 등 진로와 관

련된 중요한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는 한계를 가진다. 청년들이 놓인 다양한 맥

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제약의 크기

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괜찮은 

일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하위 척도의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나, 

단일 척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도 한국판 

괜찮은 일 척도는 각 하위 요인보다 일반 요

인의 설명량이 더 크다는 결과(Nam & Kim, 

2019)와 각 하위요인이 다른 요인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결과(Lee et al., 2021)가 혼재되어 

있어,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적

응성이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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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적응성의 측정에 

있어서 내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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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Obtaining Decent Work: 

A Multi-Group Analysis on the of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for Korean You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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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ffort to further extend the existing understanding on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the paths to the attainment of decent work with Korean emerging 

adults. A total of 311 South Korean employees (mean age = 25.96, men = 94, women = 217) 

completed online questionnaires. We found that economic constraints inversely predicted work vol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which were positively relatedin turn, led to decent work. The overall indirect effect of 

work vol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between economic constraints and decent work was significant., 

hHowever, the specific indirect effect of work vol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was not significant. Further 

analyses showed a gender difference in the paths. Specifically, economic constraint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work volition, and work volition predicted decent work only for women, but 

not for men. Moreover, economic constraint was significantly inversely associated with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adaptability positively predicted decent work only for men, but not for women. Work volition 

mediated between economic constraints and decent work for women, while career adaptability had a 

mediating effect for men. It suggests that career resources for obtaining a decent work may be distinctive 

by genderdifferent groups.

Key words : decent work,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emerging adults, gender differences, work volition, career 

adaptability, multigroup analysis


